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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總 論

한의학에서 약울에 대한 약효의 검좀은 주 

로 氣P未論에 의하고 있다. 이것은 최고의 약 

물학의 저작인 神農本草經의 주치증에서 氣味

를 우선척으로 기술하는데에서 비롯된다 이 

후로 약라설은 꾸준하게 발달되어 형더l, 색 

깔, 기, 맛, 발생시기, 산지 등을 통하여 약불 

의 효능을 복합적으로 추척하기 시작하였다. 

본 고찰에서는 藥物의 氣P未論에서 의마하 

는 氣의 실체와 의마, 氣에 관련된 학설의 말 

달과껑을 살펴보고, 氣의 응용에 대하여 논하 

고자한다‘ 

II. 本 論

1 I本草에서의 氣의 개념 

일반적으로 ‘氣’의 의마는 한의학은 물론 동 

양의 전반적인 학문과 일상생활에서 사용되고 

있다. 그러냐 구체적으로 “氣가 무엇얀가 ?”라 

는 물음에는 정확한 해답을 。}칙 제시하지 못 

하고 있다 그 이유는 .氣‘는 우리의 오관을 통 

하여 구체적으로 알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 

문일 것이다. 

氣味論에서 ‘氣’에는 두가지 의마가 있다. 

우선 냉새(香莫)의 의 u]로도 사용되고, 溫,

熱, i京,寒의 四氣릎지칭하기도한다 그러냐 

香莫로 보는 학셜은 그다지 많이 웅용되지 않 

고 주로 四氣을 지칭하는 것£로 간주되어 왔 

다. 

우리는 약물을 관찰할 때, 형태와 색, 냄새 

와 맛은 공통적이며 객관적얀 사실로 규명할 

수 있다‘ 그러냐 ‘氣’는 약울의 本性으로서, 임 

상경험을 통한 추론을 통하여 얻어진 지식。l 

다. 그래서 약물의 효능에 디l한 예비적안 지식 

이 없이는 인지하기 어려운 것으로 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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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약물의 ‘氣’플 파악하는 방법은 {需學

의 {生情論과 유사하다. {生情論에서는 인간의 

감정은 현실적£로 도러난 표현으로서 쉽게 

파악할 수 있으며, 이러한 감정을 바땅으로 

인간의 本性을 추폰하였다. 즉, 仁·義·禮·智로 

표현되는 인간의 本性은 情에 근7J하여 알 수 

있다는 것이다. 朱熹는 꺼生은 體가 되고, 情은 

用이 된다”고 하였다. 性情論에서 情에 근거하 

여 性을 추폰하였듯이, 약울에서 寒, 熱, 溫,

{京의 작용이 드러나는 것을 관찰하고 이러한 

작용을 유발하는 本體를 바로 氣라고 파약한 

것이다. 그래서 본초의 氣는 다른 말로 약의 

本性, 즉 ‘藥性’이라고도 한다. 따라서 약물의 

氣는 바로 藥性。l며 약물의 本體에 해당한다. 

溫, 熱, t京, 寒의 四氣는 。l러한 本體로 인하 

여 현살적 !!...로 도러냐는 작용이다. 

溫, 熱, t京, 寒으로 작용되는 약물의 四氣

는寒熱의 차이를 나타내는 개념이다 그리고 

寒熱의 偏差플 유발하는 因素가 바로 氣이다 

氣는 모든 만울에 포함되어 있는 본젤적인 요 

소이지만. 색칼도 없으며 냄새도 없고 맛도 

없다. 그래서 우리의 요관을 통하여 느낄수 

없다. 그러묘로氣는 운동성의 動靜의 차이。l] 

따라 드러난 寒, 熱, 溫, i京의 작용을 통하여 

역으로 추폰한 개녕이다. 

溫은 활동력이 비교적 왕성한 상태를 의미 

하고, 熱은 활동력이 아주 왕성한 상래플 의 

마하며, 땐은 활동력이 비교적 완만한 상태를 

의마하고, 寒은 아주 활동력이 아주 침체된 

상태흘 의마한다- 그리고 平은 이느쪽에도 치 

우치지 않는 상태를 말한다. 

氣의 차이로 언하여 나타난 寒熱의 차이는 

다시 이차적인 작용을 닿는다. 대략적으로, 

氣가 溫熱하면 上升하며 補하는 작용이 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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氣가 寒i京하면 下降하고 排i世하는 작용이 있 

다. 따라서 溫, 熱, i京, 寒의 개념은 어차피 

陰陽으로 귀납되어, 溫熱은 陽요로 寒{京은 陰

으로구분된다. 

氣味論에서는 。l러한 寒熱로 나타냐는 상 

대적안 운동성에 의하여, 구체적으로 임상에 

적용하는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溫熱藥온 주 

로 體熱下降, 身寒不熱, 抱縮, 뚫寒不熱, 手足

廠冷 等의 한L생한 효狀을 개선하는 데에 웅용 

되었고, 寒冷藥은 體熱t昇, 身熱뽑熱, 身熱

不寒 發熱惡寒戰標 等의 옹열한 括狀을 개선 

하는 데에 응용되어 왔다 

따라서 약울의 氣의 개념은 자체에 대한 본 

질의 규명보다는 주로 약울을 실리적으로 응 

용하려는 측면에서 활용되었다고 할 수 있다. 

氣에 의한 약물의 작용에 대한 논점은 r內

經」 에서 ”氣탤則熱 氣끽흉則發뺀”로 표현하고 

있다‘ 여기에 대하여 , 李東형은 .氣.之庫者,
鳥陽中之陽, 氣훔則發熱, 辛, #, 溫, 熱是也.

氣之灌者, 罵陽中之陰, 氣漢則發뼈" 辛, it, 

淡. 平, 첸, 寒是也.”려고 하여 • 味와 결부시켜 

논하고 있다. 

여기에서 필자는 氣만 독렵시켜 가설을 세 

워보려 한다. 氣가 볕하다’는 말은 ’진하다’는 

또는 ’많다’는 뜻으로 볼 수 였으며, 氣가 ‘薰

하다’는 말은 ‘짧다’ 또는 ‘적다’는 뜻으로 볼 

수 었다 그러묘로 ’氣멜’와 ’氣홉’은 氣의 單位

當 密度차이에 의하여 다르게 나타난다고 불 
수 있다 이러한 가청은 ‘氣,멀’와 ‘氣藏’이 서로 

다른 성질의 氣를 말한다기 보다는, 원천적얀 

근원물질로서의 ‘氣’의 개념을 도입한 것이다. 

그래서 氣의 密度가 높으면 氣가 탤한 상태가 

되며 氣의 密度가 낮으면 氣가 藏한 상태가 

된다고 할 수 있디. 이렇게 추론하면 氣의 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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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演은 결국 ‘많다 , 적다’의 의 r1] 인, ‘氣의 多

少’로규정된다. 

이와같은 氣의 多少에서 推論하면, 溫 · 熱

i京 , 寒의 네 가지 표현은 결국 ‘氣의 多 , 少‘

또는 氣의 灌度差異에 불과하다. 그러므로 

溫, 熱, {京, 寒의 네가지 氣는 성격이 다프며 

독렵적인 네가지의 요소를 말하는 것이 아니 

며, 작용상무로는 다르게 드러나지만 근원적 

으로는 동일한 성질의 氣에서 파생된 것임을 

짐작할수 있다. 

藥理說에서의 氣에 대한 개념은 앞에서 언 

급한 것처럼 약물의 氣의 본질을 규명하려는 

연구보다는, 실용적인 면에서 응용되어왔다. 

그러므로 약물의 氣는 인체에서 나타나는 작 

용과 결합하여 고찰해야 한다. 따라서 약물의 

氣와 인체의 氣가 상대적으로 차이가 달 때 

한열의 현상이 나타난다고 할 수 있는데, 이 

것이 바호 氣에 의하여 딸휘되는 藥理作用이 

다 

인체의 활통력을 역시 氣라고 가정하였을 

때, 얀체의 氣보다 약물의 氣의 樓度가 높으 

면 溫。l 되며, 그보다 더 많으면 熱이 펴고, 

인체의 氣보다 약물의 氣의 농도가 적으연 패 

이 되며 그보다 더욱 적으면 寒。| 된다. 그래 

서 藥性이 溫하다는 의마는 약물의 氣가 많이 

농축된 상태가 되며, 藥性。l 熱하다는 의미는 

약물의 氣가 더욱 많이 농축된 상태가 꾀며, 

약성이 i京하다는 의미는 약물의 氣가 적은 상 

태가 되고, 약성이 寒하다는 의마는 약물의 

氣가 더욱 척은 상태가 된다 그리고 어느 쪽 

에도 치우치지 않고 얀체의 氣와 상대적으로 

평형을 이루면 약물의 氣는 平이 된다 그러 

므로 결론적으로 약물에 대한 氣의 四大分類

는氣의 多少를표현한말에 지니지 않는다고 

本草의 氣에 對한考察 

볼수있다. 

氣는 힘, 동력, 에너지 둥으로도 표현된다 

인체에서 드러나는 발열은 生理機能의 過剩。!

나 元進을 의디l하며, 차가운 중상은 生理機能

이 沈i훔 또는 低下된 狀態를 의마한다. 그러 

므로 溫熱한 氣는 沈품된 生理機能을 f足進시 

키며 , {京寒한 氣는 過剩된 生理機能을 柳制한 

다. 大熱은 生理的 f足進機能。l 가장 강하다는 

뜻이며, 大寒은 生理的 빼制機能o] 가장 강하 

다는 뜻이다. 그리고 微寒 • 微溫 등은 이보다 

는 상대적으로 힘이 약한 상태를 의미한다.ll 

2,藥理說에 응용된 氣의 변천 

약물의 藥性으로 대변되는 본초의 氣는 최 

초에는 溫. 微溫, 핸, 微寒, 寒으로 분류되었 

으며‘ 이후 차차로 이러한 특쟁을 사계절의 

기후의 특정과 결부시켜서 溫, 熱, 행, 寒의 

네가지로 분류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四大分

法 이외에 작용이 유난히 강하면 大寒, 大熱

으로 표현하였고, 갱도가 약하면 微寒, 微溫

등으로표현하였다. 

藥理說에서 氣에 대한 개념은 약리설의 발 

달과 함께 꾸준하게 변화되어 왔다. 다음의 

표-I 과 표-II 는 氣에 대한 최초의 학섣과 최 

근의 학설에서 나다나는 차이점을 보여준다. 

표- I. 神農本草經에 제시된 藥性2)

I) 윌熱 ; 生理機能을 彈力llE.進시키는 것. 풍엎 ; 生

理機能을 많進 또는 興훌시키는 것. 월平 : llE.進 또는 

j([[힘m用이 없는 것. 월행 ; 生理機能을 짧靜시키는 

것. 윌寒 ; 生理緣能월 彈力 j([[制하는 것. 康짧洙 「生

햇의 藥理에 對하여」 If醫學 Vol. 33 (1971. 9) 서울 대 
한한의학회 p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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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遠志, ;»;I 蒼耳子, .$짧, | 鳥頭, 虎拿 ~ 

훌If覺뚫1흘때j 

쫓l짧 짧;|훤~ .. 변췄팩￥; .. : 
!.|| 

쫓짧;靈;|짧짧g빨 | 

! --」

표-II. 현대의 본초서적에 제시된 약성3) 

2) 「神農本草짧j 文光圖홉有限公司印行‘ 

24 

大熱 附子‘ 乾훌‘ 肉桂, 吳菜莫, 뭘뼈i 

*없 협良훌, 훌撥, 胡뼈, 

大溫 li'I.홉, 

ia홉,桂技,i흥葉,充活,빼本,白:i£, 細辛,흉 

花‘짧없子,/ll(,옳仙,木.Jll., 五加皮‘蒼耳子,T 

香, 小圓香, !흥朴, 創出, 白Jft. 면豆흥, 草果‘ 縮
v.P. 草효흉, 陳皮, 좁皮, 木홉, 鳥寶, 흉白, 文葉,

Ii 川흠, 玄胡索, 훌흉, 紅花‘ 五옳짧, A흉‘ 大훌, 
R흉홉,if‘후훌.益智仁,j:t{ljl, 뿔子,何首鳥‘합 

앓, 龍眼肉, 五味子, 鳥梅, ;Jf.;QH즙, 肉효흉‘ 累石

英1 찮志‘ fi홉, 石홈演, 옳암, 흥角‘ 힘二, ~~. 

款~%. 흙子1 大흉‘ i옳賣, 뾰1*子, 
前츄, 防風, 生훌‘ 흉白, 香흙, 白扁묘, 充活,

훌香,大뼈皮,澤뼈‘홉홉,m葉‘巴軟,없置,Ml 

起石 熟,ll!!黃, 山菜횟, 鳥願骨‘ 天Ji‘ 흩훨花, LlJ 
효子, 

辛훗, 홉根‘ 大효짧卷, 흉흙, .홉협, i훌뼈, 훌훌, 

石훌, 훌활, ;ff,1J、효, 옳**, 香附子‘ *￥훌, 엉l\t:, 

牛腦, 王不留行, 흙木, 水꿇‘ it:f ‘ 잖**子, 做g

子,흉寄生 훌板,iJi,fi<la, 運子肉,龍骨,짧훌 

仁‘ 뼈子仁, 白행졸1 홈#롯‘ 
平짧흉 00陳‘ 益母草、

f-.!!_ 훔챔, a子仁‘ 大뻐, 홉%金, 牛흉, ffi•후角, 
훨花, 훌前子, 뽕胡, 升麻‘ 決明子, f함箱子, 敢

升Eli.. 쫓皮1 連햄, Ill홈‘ .흉, 흉화仁, fJl훌, 白

j훌 地빼 1예Us葉 R융, 穿山甲‘ 白혐葉. 沙훌, 

쫓r~~ ‘ 石AA. 百合, ti:뺏, 朱행, 없石‘ 훨빼훌, 

石決明‘ 前胡, 貝ill: ’ 않퓨‘ i훌훌, 
牛흉子, 빼退. 훌業, 浮쩔‘ 大**, 혼뼈, it~‘ 

大했‘ 商陸‘ 힘l母‘ 憶子‘ 竹業, 夏拍草, 흉水石, 
il~Jl. 熊뼈, ff角, 生뺑賣‘ 玄용, 累후, ill!骨皮,

영. 
白홈,賢혹,;u흘,홉뼈‘龍뼈,좁훌.옳銀-re.~흙 

公英,白頭@.;‘白健皮,射千,防E, 빼石,~Jll. 

仁, 木通‘ 通草‘ "豪, 뼈빼子, 車前子. ~奏子,
J:根,훌甲,代빼石,Dl훌仁,i홉훌,흉白皮.馬짧 

옮, 白흉‘ Jll.훔 j 

大흉 石흘‘天門양, 

이상의 도표에서 간략하게 다음과 같은 사 

실을 알수 있다. 

첫째. r神農本草經』 에서 溫, 搬溫, 平,

微寒, 寒의 다섯가지 분류가 大熱, 熱, 溫, 澈

溫, lf. 平搬寒, i京, 澈寒, 寒, 大寒 등으로 더 

욱 세분화되고 자세하게 제시되었다. 이것은 

藥理에 대한 지식이 더욱 구체적이며 실증적 

으로 분류되었다는 의며이다. 

3) 「않雙臨f.R應用j 成뼈itt, 19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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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藥物의 本性에 있어서 많은 변화가 

있었다. 『神農本草經」 에는 平性o] 많았다 

평성의 약울은 陰陽으로 치우천 어느 질환에 

나 웅용될 수 있다고 보아왔지만, 약울의 속 

성이 어차피 陰陽의 편벽된 성질을 이용하여 

陰陽의 偏階性을 바로 조절하는 물질이냐는 

연에서 볼 때, 平性을 갖추고 있는 약물이 많 

다는 것은 이치적으로불합리하다 그래셔 임 

상경험이 축적되고藥理說이 발달할수록 平性

은 줄어들었다고 할 수 있다. 

여전히 平性£로 여전혀 간주되는 것들은 

, #草, 흉絲子, 淸黃, 王不留行, 拍子仁, 흙 

쯤, 嚴훌仁, 龍骨, 運子肉, 옳板, 萬根, 石훌. 

草蘇, .홉茶, 大豆黃卷, 水꿇, 섬M二 둥이며 , 

平性에서 性이 전환된 것들은 ; 天門잦은 

大寒으로, 챙힘花, 業胡, 짧門q:., ti爛, 貝母,

白흉 등은 微寒으로, 通草, 白혐藥, 黃혹, 防

己, 竹葉 음은 寒으로, 園蘭은 平微寒으로, 牛

黃은 f京으로, 뾰皮子, 大훌, 龍眼肉은 溫으로, 

山菜횟는 搬溫으로 전환되었다. 

溫熱한 藥性oJ 요허려 陰的인 寒j京으로 전 

환된 것£로는 白頭줬。l 있으며 , 좀더 구체척 

으로 溫에서 大熱하다고 제시된 것으로는 附

子, 乾훌, 肉桂‘ 吳菜莫 등이 있다. 그리고 結

種은 도려어 藥性이 平하게 바뀌었다. 

寒, 뼈寒에 속하는 약물중에서. A參과 怪

후훌은 溫으로, 石쯤와 天門쪽은 더욱 구체적 

으로 大寒하게 평가되었다. 그리고 牛腦과 채 

紀子는 藥性이 平한 것으로 평가되었다. 

이상에서 보듯이 藥의 氣에 대한 핵성의 변 

화는 임상실험과 약려셜의 발달에 의한 결과 

이다. 따라서 氣의 학설은 약물의 본질적인 

요소에 대한 연구보다는 藥理의 實用性에 근 

거한 추론이며, 氣의 본질에 대해서는 그다지 

本草의 氣에 對한考察 

중시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그리 

고 더욱 정확한 고증을 통하여 약물의 氣는 

수정이 가능한 분야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사기의 학설에서 평성이 많다는 점으로 볼 

때, 四氣에 의한 약려설로 약물을 설명하지 

못하는 부분도 많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3.氣와 기타 藥理說의 관련성 

韓藥의 藥理를 설명하기 위하여 氣味論o]

가장 중시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현재까지 

약물의 작용은 氣味만으로는 완전히 설명하지 

못하고 있으며, 주로 임상경험을 통한 주치증 

을 치료에 활용하고 있다. 그리고 藥理를 파 

약하는 방법에 있어서 전적으로 勳未꿇에 희 

해서만 藥理를 설명하는 것은 아니다. 약울의 

형태와 약용부위, 색깔, 향기, 발생시기, 산지 

등도 약효를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다. 이러한 여러 가지 조건들 중에서 각 해 

당 약울의 특정을 대변하는 요소들이 가장 중 

시된다. 여기에서는 이러한 요소와 氣의 상관 

성을 깐략하게 기솔하고자 한다‘ 

형태에서 약효를 추론하는 방법은 본초의 

외관에서 약물의 작용을 파약하는 것이다 이 

때에는 本草의 전체적인 모습을 중시하기도 

하고, 씨, 뿌리, 줄기, 열매, 잎 등의 고유한 

기능적 특징을 약려와 연계시켜 논하기도 한 

다. 

약물의 색에서 약효를 추론하는 방법은 요 

색에 의하여 약물의 작용방향이나 성향을 결 

정한다-

맛에 의한 효능의 기본적인 인식은 맛의 五

行댐리훨에 의한 相生相힘의 體用說로 설명할 

2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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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다. 즉, 신 맛은 수렴작용을, 쓴 맛은 응 

고작용을, 만 맛은 발생작용을, 애운 맛은 분 

열작용을, 싼 맛은 변화작용을 나타낸다 

이러한 약물의 맛, 색, 그리고 형태는 氣와 

상호결부되어야만보다구체척인 약랴작용이 

드러난다. 예를 플면, 동일한 쓴 맛을 갖춘 약 

풀이라도 약물의 색에 의하여 寒과 溫으로 氣

가 분류되며, 이러한 氣의 차이에 의하여 하 

부호 배설하는 작용과 데워서 흩어버리는 착 

용요로 구분된다. 4) 그래서 氣와 味는 서로의 

영향으로 藥의 效能을 t홉進하기도 하고 柳制

하기도 한다. 그리고 형태척으로 명백한 효능 

이 인정되는 약울에 대해서는 氣味論은 이차 

척인 판단 요소가 되기도 한다. 

이상에서 언급한 요소 이외에 약물의 발생 

시기와 산지는 氣와 특별한 관련성이 있다. 

약물의 채배지의 陰陽의 屬性은 약물의 氣

와 칙정적인 관계가 있다. 특히 자체적인 이 

동이 불가능한 식물에 있어서는, 자체의 본생 

에 상대적으로 척함한 환경에서만 서식이 가 

능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생존한다고 해 

도 불완전한 생숙을 초래하여, 기대한 약효를 

발휘하기 어렵다. 따라서 재배지의 陰陽의 속 

성과 약리작용은 상대척인 정향을 지니고 있 

다. 陽的언 환경 즉 溫熱帶의 식물은 본성이 

i京寒한 陰的인 본성을 지니고, 음적인 환경 

즉 한냉한 지대의 식물은 溫熱한 陽的엔 本性

을 지니고 있다는 가정이 기본적이다‘ 

그리고 氣와 發生時期와의 관계에 있어서 

도 氣味는 사계철의 氣에 의해서 발생하며 氣

味가 형성되는 시청의 영향을 가장 강하게 받 

는다. 따라서 塵地와 發生時期는 해당약물을 

안체에 투여할 수 있는 ‘適應證’을 암시한다-

4) 후박과지실. 

26 

이상에서 고찰한 바와 같이 氣味論은 궁극 

적인 藥理機轉을 설명하는 學說。l 다. 그러나 

모든 약물에 대하여 氣P첩움을 동둥하게 적용 

하여 일률적으로 응용할 수 없요며, 반드시 

形, 色, 性情, 發生時期 등과 결부시켜서 관찰 

해야만 정확한 藥理作用이 드러난다는 사실을 

알수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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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ll. 結論

이상의 고찰에서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 

다. 

1)한의학에서 약물의 氣는 인체내에서 발 

휘되는 약물의 한열작용을 설명하는 근원적인 

요소이다. 즉, 약물의 寒熱뿜用을 일으키는 

本體를 氣라고 인식하였다. 그러나 氣는 우리 

의 오관으로는 갑지할 수 없다 

2) 氣의 溫, 熱, 행, 寒의 四大擺念은 藥理

說의 발달과 합께 진보되고 수정되어 왔다. 

3)四氣릅 규정합 때, 임상적인 경험적 요 

소가 중시된 것은 사실이지만, 약물의 색이 

나, 발생시기, 산지에 의해서도 추론이 가능 

하다‘ 

4)氣에 의한 약리작용이 불명확한 경우에 

는 氣이외의 味, 色, 形願, 塵地, 발생시기에 

의하여 약효를 검증할 필요가 있으며. 氣꾀 

학설을 모든 약물에 동등한 기준으로 적용시 

킬 수 없다. 이상의 약효를 판단하는 요건은 

개개의 약물의 특징에 따라서 달라진다 

本草의 氣에 對한考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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